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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마리오 바스케즈 라냐 ANOC 회장,

자크 로게 IOC 위원장,

그리고 각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가 이곳 서울

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스포츠계 지도자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무척 행운으로 생각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

영합니다.

ANOC는 올림픽의 숭고한 이상을 구현하며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IOC와 더불어 전 세계 203개국이 참여하는 국

제 스포츠계의 중심적인 기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ANOC가 이루어 온 성과와 이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노

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총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정길

KOC 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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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공존의

지구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그 가능성을 봅니다. 올림픽은 이념과 종교, 민족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내는 구심점이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

패를떠나최선을다하는모습을통해인류에게벅찬감동을전해주고있습니다.

한국의 올림픽 역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영웅 손기정 선수는 일제 식민통치하에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자신감

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서울올림픽이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된 냉전의

빙벽을 녹이는 데 기여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손에

손잡고,벽을 넘어서’를 부르던 그때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올림픽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인 한반도가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

가는 데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시드니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

하는 남북 선수들에게 전 세계가 보내준 환호와 찬사는 우리에게 크나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애정과 기대는 각별합니다. 대한민국

은 서울올림픽은 물론, 1986년 ANOC 총회와 1999년 IOC 총회 등을 통해 올림픽

운동의 확산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의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잔치를 참 좋아합니다.잔치를 잘 치른 경험도 많습니다.올림픽

과유니버시아드,월드컵과같이개최하는행사마다성공적으로치러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전력을 다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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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회가 회원국 간의 친선과 유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

를 바라며,제15차 ANOC 총회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